
부광약품, B형 간염약 클레부딘 2상후기 임상

부광약품은 미국 트라이앵글과 공동으로 개발중인 B형 간염치료제 [클레부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캐나

다에서 실시된 2상 전기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5월부터 국내에서 2상 후기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5월6일 발표

했다.

부광약품은 4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후기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만성 B형 간염보

균자로서 기존 B형 간염치료제로 인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 120명의 임상참여신청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대

목동병원, 가톨릭의대 부속 여의도병원, 한림대 부속 강동성심병원 등이다.

클레부딘은 미국 조지아대 주중광 교수와 미국 예일대 영치쳉 교수팀이 공동개발한 약품으로 부광약품은

제조권을 사들인 뒤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자 1998년 트라이앵글에 해외판권을 팔아 650만달러의 계약

금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에서 클레부딘은 하루에 한번 4주간 복용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100분의 1에서 1000분

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기존제품에 비해 월등히우수한 효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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